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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닷캄은 아마존 고 ( Amazon Go) 라는 무인 식료품 가게를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주의 시애틀에 우선 적으로 시작하는 이 가게는  상품의 선택과 가격 지불 모두를 스마트 폰으로 합니다. 지금은 아마존  닷컴 회사의 직원들만 이용하게 했는데 이는 그런 무인 가게 운영을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2017년 초반에 일반에게 공개될 아마존 고는 식료품 소매점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정보기술의 급변상황은 아마존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행 이용에 있어서도 이제는 은행에 갈 필요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 같은 평민도 은행에  전혀 발을 들여놓지 않고  지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글 페이”, “애플 페이”, 또는 “삼성 페이” 등에 가입하면 스마트 폰으로 거의 모든 결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다닐 필요도 없고 예금을 위해서 은행에 직접 가거나 자동 단말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음을 경험합니다.  기관이나 개인으로 받는 수표를  스마트 폰으로 자동예금할 수가 있습니다. 예금하려는 수표를 스마트 폰으로 앞뒤 사진을 찍고 스마트 폰의 앱으로 예금이 잘 됩니다. 저 자신도 그런 편리에 놀랐습니다. 

수표를 발행하려 할 때 수표를 자신의 컴퓨터에서 인쇄 하거나 또는 인쇄된 수표에 지불 대상자와 액수를 기입하여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나 자동차의 월부금 또는 신용카드의 지불도 전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불을 하기 위하여 우체국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기존 방식으로 우편으로 보내려면 우표도 우체국에서 살 필요가 없이 자신의 피시에서 인쇄힐 수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측에 속하지만 은행에 전혀 발을 들여놓지 않고 생활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 할때는 어떻습니까? 온라인으로 비행기를 예약할 수 있고 항공권도 전자 테켓으로 스스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탑승권도 집에서 피시로 발행하고 죄석 배정도 피시로 할 수 있습니다. 비행장에 가서도 항공사 직원과 카은터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또 여러 항공사의 예약 담당 직원은 1,000 명이든 2,000명이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재택근무로 모든 예약을 받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젯 불루 항공사가 바로 그런 항공사 입니다.

저는 테블릿 컴퓨터를 할상 가지고 다니다가 최근에 어디에 두고 왔는지를 몰라 한대를 잃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 한대를 샀는데 이번에는 잃어버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타일 (Tile) 장치를 $25에 샀습니다. 가로세로 1 인치 정도의 얇은 타일 장치를 새로 산 피시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제 제 태블릿 컴퓨터를 어디에 두고 왔는지 모르면 스마트폰에 있는 타일 단추를 눌러보면  제 태블릿 컴퓨터가 어디에 있다고 즉시로 알려줍니다. 이제는 태불릿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0%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편리한 정보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생활에 이용하기에 바뻐질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끝
